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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노조파괴, 정면 돌파한다”
20일, 금속노조 2024년 투쟁선포식 … 경찰 폭력 진압, 14명 연행·다수 부상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

권의 조합비 회계공시 

강요, 타임오프 탄압 등 

노조파괴에 맞서 2024년 

돌파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3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

대에서 ‘노조 무력화 

분쇄, 노조 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

노조 2024년 투쟁선포

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4천여 명의 금

속노동자가 집결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

장은 대회사에서 “윤석

열은 노동조합을 탄압하

고 파괴하고 있다. 윤석

열 정권이 독재 정권이

라는 증거다”라며 “노

동자를 갈라치기 하는 정권의 의도

에 말려들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미래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한국 사

회 민주주의 선봉에 노동자가 있다.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다”라면서 “단결한 노동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답게 노

조 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겠

다”라고 결의했다.

김광수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

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안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진짜 사장 원청 사용주와 제대로 

교섭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라

고 토로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노동자, 서민의 삶이 벼랑 끝

으로 내몰렸다”라면서 “윤석열 정

권은 산업전환과 고용불

안,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

지부장은 “22대 국회가 

타임오프·복수노조 창

구 단일화 폐기, 산별교

섭을 법제화하도록 금속

노조가 거리에서 투쟁하

자”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금속노동자들은 투쟁

선포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

했다.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대통령실 인근 

행진과 집회를 남영역 

삼거리 근처에서 막았다. 

금속노조는 행진을 사수하기 위해 

나아갔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 

열네 명을 폭력 연행했고, 부상자가 

잇따랐다.

노조는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하는 경찰이 명백하게 노동자들을 

폭행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

조는 오늘 투쟁은 선포식에 불과하

며, 투쟁 수위를 높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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